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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

강철 의지를 가진 한인 여인을 보도에서 접했기에 칼럼으로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 울산에 거주하는 김 M.J. 씨입니다. 
김씨는 이탤리 밀라노 공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 유학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한 작은 무역회사 경리로 일하며 학비를 모았고, 밤에는 주한 이탈리아문화원에서 이탈리아어를 배웠습니다. 나중엔 아예 이탈리아어 학원에 근무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리하여 1998년 9월에 이탈리아 밀라노 공대로 유학을 갔습니다.다. 그곳에서 제품디자인을 배우는 것이 몹시 재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학 중에 한국을 찾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도 캐나다에서 유학하다 방학 때 한국에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유학이지만 그녀는 학업 대신 결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탤리 유학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공부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때가 2002년도니까 대학 3학년, 27살때였습니다. 
신혼생활을 즐기던 중 김씨는 자궁내막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궁내막암은 주로 폐경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병인데 당시 그녀의 나이는 29살이었습다.
그녀는 한국에 돌아와 호르몬 치료와 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3월, 병이 발견된 지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병마는 2006년 재발했습니다. 그리하여 5~6개월간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돼 2006년 가을 두 번째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미래를 그리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완치되자마자 여기저기 취업 원서를 냈고. 토익 시험 점수도 90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류 상 대학 중퇴에 31살 기혼 여성을 신규 채용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영어학원, 카드회사 콜센터, 일반 회사 계약 사무직 등에 지원 했지만 채용해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여전히 고용 시장이 구태 의연하게 성차별과 연령 차별이 자리잡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김씨는 2007년도 시험관 시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세 쌍둥이가 찾아왔지만 16주만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자궁 내막 암 치료를 위해 수 차례 조직검사를 하면서 자궁경부가 짧아진 것입니다. 김씨는 2009년 다시 시험관 시술을 통해 기적적으로 아들딸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2012년에도 딸이 하나 더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건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키우면서 여성의 생활 속 불편한 점이 하나씩 보였습니다. 그것들을 개선할 제품 기획 등을 해보며 그녀는 사업 아이디어를 고안했습니다.
2014년 막내가 어린이 집을 가게 되자 심씨는 육아·가정용품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가사를 분담했습니다. 그렇게 개발한 신 가정 용품이 세면대 쿠션 힙비 이고 모이니로 명명했습니다. 2015년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하는 6개월짜리 챌린지 사업을 따냈고 5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아이디어를 시제품까지 만드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하여 신 사업체를 설립했고 그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신 제품은 세면대에 설치해 아이를 쿠션에 앉히고 엄마 손목 통증 없이 편하게 씻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김 대표의 모이니는 2017년 9월 코트라 지원 대상 업체로 꼽혀 독일 퀼른 육아박람회도 참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며 여러 피드백을 받아 상품을 개선했고 2018년 1월 국내에 힙비를 정식 출시하여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 시장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 대표는 경력 단절 위기에 놓인 엄마들을 위한 일터를 꿈꾸고 있습니다. “모이니를 통해 더 많은 엄마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강철 여인 김 대표는 넓은 마음의 여유도 보였습니다.  끝
